
��[미국] 미 인구센스서,�미주한인 1백7만여명 2001년 6월 4일

지난 2000년 4월 1일 미 인구센스서국이 실시한 인구조사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 거

주하는 한인 숫자가 1백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당초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미국의 각 총영사관에서 추정한 2백만명이 넘는다는 발표수치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 한국 공관의 미국 거주자 조사방법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아시아 태평양계 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미국내 한인 숫자가 1백15만 4천명

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인구센스서국의 발표와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전체 인구가 약 2억7천만명으로 조사된 이번 인구조사는 90년 4월 1일 조사한 2억5천여만명

에 비해 8.1% 인구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의 인구통계는 다음과 같다.

LA 카운티 : 17만7천4백26명 

오렌지카운티 : 5만7천9명 

뉴욕주 : 11만9천8백46명 

뉴저지주 : 6만5천3백49명

로스엔젤레스 재미한인교육봉사단체인 한미연합회(KAC) 정보센터는 LA카운티는 지난 10년전에 비

해 22%가 오엔지카운티의 경우 59%의 한인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의 수도로 자부하는 뉴욕시의 경우, 이번 인구조사에서 8백만8천명으로 조사돼 지난 10년간 45

만5천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히스패닉 인구가 전체 27%를 차지해 25%인 흑인을 앞지르고 있어 한인단체들의 히스패닉게에 대

한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 인구조사와 관련 뉴욕대 에마뉴엘 토비어 교수는 "뉴욕시 인구에서 미국 태생은 크게 줄어든 반면 

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 뉴욕시의 중산층은 이민 출신에서 나오게 

되는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인구 8백만명에 대한 한인 비율은 1.25%로 지난 40만명 추정치보다 훨씬 적은 혜택이 향후 10

년간 한인사회에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번 인구조사에서 남가주 한인들이 다수 누락된 것과 관련, 로스엔젤레스대 유의영 박사는 "한국인

들이 진취적이어서 네바다나 플로리다 등지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1790년 이래 �L자리가 '0'으로 끝나는 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2천년 4월 1일은 조사설문지를 1억1천5백여만 가구에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영어와 스페인어외에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어를 추가로 채택 각 가정의 요구에 따라 발송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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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구센스서국 홈 --> http://www.censu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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